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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10. 27.(화) 배포 즉시

노동감독관에게 근로자성의 실질적 판단과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절차도 
충실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0.26.(월) JTBC, 근로감독관 역할 중요해지는데 노동부는 ‘엉터리 교육’?... 최근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 취지 어긋난 내부 교육자료
   10.27.(화) 연합뉴스, 20년 전 기준에 머문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대법 판례에 역행’ 
   10.27.(화) 세계일보, 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학교 강의안, 구시대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여전 등
ㅇ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자료에 “고의가 아닌 임금체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략)

실제 노동부의 ‘수사학교 강의안’을 입수해보니 고의성이 있었으면 시정지시 

또는 범죄인지를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면 ‘위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도록 안내합니다...(중략)

그런데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나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취지와 어긋나는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됐습니다...(이하 생략)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감독관 교육 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도 충실히 교육
하고 있음

❶ (근로자성 판단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감독관 교육 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무제공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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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사학교｣ 및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에서 제시된 ‘당사자의 인식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고정급 지급여부, 겸업 가능여부’ 등은 
신규자가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할 부차적 요소들을 예시로 제시한 것임

  - 실제 강의안에는 기사의 판례를 비롯하여 20여 개 업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신 판례를 폭넓게 수록하였으며, 특히 최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의 경향을 명확히 제시함

정수기 설치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례 운전업무 수행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례

  - 실제로 수사학교 사례는 학원강사, PT 트레이너에 대해 ‘위탁계약 체결, 
매출에 비례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음 

❷ (체불 사건처리 관련) 체불의 고의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하거나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음

 ㅇ 신규감독관의 법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절차와 
체불청산은 구분하여 각각 가르치고 있음 

   - 기사의 순서도는 근로자성 판단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범죄인지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한 자료임

   - 체불청산의 경우, ‘임금청산 지도 및 대지급금 제도 안내’ 등 감독관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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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건 처리 도식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최신 판례와 현장 사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노동감독관이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음 

붙임. 노동감독관 교육자료 중 발췌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821)

근로감독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이철호 (044-202-7829)

담당자 사무관 정지혜 (044-202-7639)

담당자 사무관 오정희 (044-202-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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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노동감독관 교육자료 중 발췌

□ (근로자성 관련) 근로자성 관련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실질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설명하는 교육내용 다수 포함

□ (고의성 관련)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증거자료 등을 고려하여 확인해야 함을 교육하고 있음


